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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PFAS 퇴출 예고… K반도체 직격탄 우려
- 유럽·미국에서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

는 국내 기업이 53곳인 것으로 2일 확인됐음 
-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을 다루는 곳이 많았는데, SK 계열의 에스케이하이닉스시스템

아이씨, 에스케이쇼와덴코, 키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DB하이텍 등 다수의 반도체 소재·부
품·장비 회사가 이름을 올렸음 

- 국내 반도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직접적으로 PFAS 사용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반도체용 불소계 화학제품을 공급하는 다이킨코리아 등 일본계 협
력업체들이 이름을 올렸음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특성상 갑작스러운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산업
계의 핵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대체 물질 연구를 시작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2. EU, 생산자들이 섬유 폐기물 비용 지불하도록 신규 법안 규칙 발표
- EU는 섬유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원하고 섬유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책임을 생산

자에게 맡기는 신규 규칙을 발표했음 
- EU위원회의 제안에는 포장, 배터리, 전기 및 전자장비 폐기물 관리와 유사한 EPR(생산자책임제도) 체

계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됨
- 이번 제안은 생산자가 섬유폐기물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섬유의 환경성과에 따른 계획 지불 금

액을 조정해야 함 섬유폐기물의 다른 국가로의 불법 수출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음

3. 英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 해운·폐기물산업으로 적용 확대
- 영국이 제조업·운송업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낮추고, 해운·폐기물 산업까지 탄

소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에 나섰음 
- 3일(현지 시각) 영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하여 목표는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음
- 기존에는 전력·항공 산업 등만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을 받았다면, 오는 2026년부터는 해운업, 2028

년에는 폐기물 산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 영국 정부는 산업계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2027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음

제공일시 2023 07 14 Fri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02 398 7675담당자 문의

(국민일보, 2023.07.03) 신준섭 기자 

 (ESGToday, 2023.07.05) Mark Segal 기자

(더나은미래, 2023.07.04) 김수연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09948&code=11151100&sid1=pol11%EF%BF?
https://www.esgtoday.com/eu-sets-sites-on-fast-fashion-with-new-rules-making-producers-pay-for-textile-waste/
https://futurechosun.com/archives/7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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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5년 5,000억불 SMR, 정부·산업계 원팀 구축
-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져가 될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선도를 위해,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원 팀을 구성함 4일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 참여 기관간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시장 공
략에 시동을 걸었음

- 이번에 출범한 SMR 얼라이언스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너지경제연구원·수출입은행·무역보
험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11곳과 SK(주), GS에너지,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31개 기업 등 총 42개 기관이 참여함 

- 얼라이언스에서는 소형모듈원전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개발 워킹그룹’에서 소형모듈원
전 활용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정비 워킹그룹’은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음

 

2. 그린수소 국산화 본격 추진…한전, 경제성 검토 완료
- 정부가 그린수소 에너지의 국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비용 효율적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이 본격 추

진될 것으로 보임 
-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비용 효율적 국내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음
- 보고서는 계통보강비용 회피 및 시장판매 목적의 그린수소 생산 경제성을 분석한 내용으로,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이 계통보강 비용을 낮추고 비용 효율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
을 마쳐, 정부의 수소발전 확대 정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해당 보고서 원문은 한전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될만한 영업정보를 포함
하고 있어 비공개 상태임 한전은 보고서를 검토해, 추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임 

3. ‘한화토탈·LG화학·SK지오’, 차세대 블루오션 ‘POE 시장’ 참전
- 화학업계가 차세대 태양광 소재인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음
- 해외기업 중에서는 미국 다우케미칼, 일본 미쯔이 등이 POE 시장에 진출. 국내에서는 LG화학, SK지

오센트릭, 한화토탈에너지스가 POE를 적극 육성 중임
- 국내 기업들은 범용 석유화학 제품보다는 중국과의 기술 우위에 있는 고부가 제품을 통해 수익성을 

키우려 POE 시장에 뛰어들었음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화학업계가 POE에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함

(뉴시스, 2023.07.06) 임소현 기자 

(에너지플랫폼뉴스, 2023.07.04) 김신 기자 

(브릿지경제, 2023.07.04) 도수화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05_0002365348&cID=10401&pID=10400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9095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702010000184


03ESG 동향 뉴스 클리핑

1. 에스테로더, 책임있는 매장 디자인 프레임워크 출시
- 에스테로더의 신규 ‘책임있는 매장 디자인 프로그램(Responsible Store Design Program)을 발표하

면서, 관련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음 
- 에스테로더는 스코프1,2 배출 50% 감소, 스코프3 배출을 2030년까지 60% 가량 감축하고, 2025년가

지 포장재 재활용 비율 25% 감소, 2030년 전까지 포장재에 사용되는 버진플라스틱을 50% 이하로 낮
춘다고 밝혔음 

- 에스테로더는 2020년 모든 회사 매장에 대한 신규 건설 및 리노베이션에 대한 ’그린 빌딩 표준‘을 발
표했다고도 밝혔음 

- 새로운 매장 기준에는 폐기물 관리 계획, 에너지 효율 장비 설치, 매장 재료의 책임있는 조달, 신규 아
크릴 재료가 없는 설계 등이 포함되고, 모든 독립형 매장은 에스테로더의 가상 전력구매(VPPA)를 통
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계획임

2. 이탈리아 에니, 자산 매각으로 석유 노출 줄인다
- 이탈리아 메이저 정유사인 에니가 자산 매각을 통해 천연가스와 석유 노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다고 에니 CEO가 밝혔음 
- 에니는 2023년부터 2026년 사이에 자산 매각과 인수 사이의 균형을 통해 10억유로의 순이익을 창출

할 계획임 
- 에니는 지난달 넵튠 에너지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콩고에서 석유 자산 일부를 매

각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인수합병으로 에니의 평균 탄소강도가 감소할 전망임 
- 에니는 올해 말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 기후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임 에니는 재생에너

지 개발, 바이오 연료 사업을 위한 원료 생산을 위해 농업허브 설립을 포함, 아프리카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함

3. 네슬레, 탄소상쇄 관행 깬다…실배출량 감축에 1조원 투자
- 네슬레(Nestle)가 탄소 상쇄(Carbon offset) 방식이 아닌, 브랜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

축에 나선다고 밝혔음 
- 3일(현지 시각) 네슬레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탄소를 상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공급망과 운영

에서 탄소배출량 감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 이런 변화는 지난 2월 환경단체들의 비판에서 시작됐는데, 기업들의 탄소 상쇄 활동이 정작 가치사슬 

내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임 
- 네슬레는 2050년까지 낙농업 분야에서 100% 재생 가능한 전기로 전환하는 기존 목표와 더불어, 킷

캣(Kitkat), 페리에(perrier) 등 2000여 개 보유 브랜드에서도 가치사슬 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특히, 토양 건강 개선, 목축 방식 개선, 화학비료 사용 금지, 농지의 탄소 저장능력 확대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12억달러(약 1조56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음

(ESGToday, 2023.07.03) Mark Segal 기자 

(Reuters, 2023.07.04) Francesca Landini 기자 

 (더나은미래, 2023.07.06) 황원규 기자 

https://www.esgtoday.com/estee-lauder-launches-responsible-store-design-framework/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italys-eni-wants-reduce-oil-exposure-with-asset-sales-2023-07-04/
https://futurechosun.com/archives/7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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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SDI, 배터리업계 최초 ‘탄소발자국’ 인증
- 삼성SDI가 2차전지 업계 최초로,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음 
-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4.8Ah(암페어아워) 원통형 배터리 셀과 49.5Ah 각형 배터리 모듈로, 해당 

제품들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주요 제품임 
- 측정은 글로벌 탄소 배출량 산정표준인 PAS 2050과 배터리에 대한 유럽연합(EU) 제품 환경 발자국 

세부 지침인 EU PEFCRs에 기반했음 
- 삼성SDI는 앞으로도 탄소 배출량 측정에 대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 주요 제품들

에 대한 카본 트러스트 탄소발자국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2. SK에코플랜트, 가상발전소 기반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사업 본격 진출
- SK에코플랜트가 3일 SK에코플랜트는 제주도 내 91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협약을 맺고, 50MW 규

모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의 전력거래 대행(전력중개) 사업에 나서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사업에 본
격 진출함

-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전략적 투자로 에너지플랫폼 사업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3분기에는 재
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반 입찰 플랫폼 ‘파워젠(Power ZEN)’을 런칭할 계획임 

- 또, 제주도 내 확보한 재생에너지 발전자원을 기반으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제주도 전력시장 제도개
선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여 실시간 전력시장과 15분 단위의 예비력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함
께 운영할 예정임

- SK에코플랜트는 향후 재생에너지 모집 자원을 전국으로 확대, 정확한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생
에너지 기반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가상발전소 시장 확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임

3. ̀ K-배터리`의 힘…LG엔솔·스텔란티스, 캐나다서 ̀ 15조원  ̀보조금 받는다
-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합작사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재정 지원을 받

는 데 성공했음
- 양사는 캐나다 정부와의 보조금 협상이 난항을 겪자, 공장 건설을 중단한 바 있는데, '건설 중단'이라

는 초강수에, 캐나다 정부는 15조원(150억캐나다달러)이라는 파격적인 수준의 보조금을 약속했음
-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지난 5월 15일부로 중단했던 배터리 모듈 공장 건설을 즉각 재개하

기로 했으며, 당초 목표인 2024년 공장 가동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에 양사가 받게될 보조금 15조원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웠을 경우, IRA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반영한 금액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옴

(한국경제, 2023.07.03) 안옥희 기자

(디지털타임즈, 2023.07.06) 박한나 기자 

(이투데이, 2023.07.03) 문현호 기자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6306985b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70602109932049002&ref=naver
https://www.etoday.co.kr/news/view/226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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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청정수소 시장 성장의 조건…물 문제와 파이프라인 구축 해결돼야
- 청정수소는 탄소중립 전략 중 에너지 전환 부문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년 넷제로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청정수소 예상 
공급량의 약 3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음.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IRENA)는 현재 생산되는 청정수
소는 100만 톤이 되지 않는데, 2050년까지 약 5억 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청정수소 시장 발전에 가장 큰 문제는 공급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발간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솔루션’ 리포트에 따르면, 수소 프로젝트 관련 투자발표는 유럽, 중동, 미국, 중국, 호주에 집중되
어 있으며, 약 600개의 생산 프로젝트 중 상위 25개 프로젝트가 전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황임

- 주요 생산지인 유럽과 미국은 청정 수소의 생산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음. 미국은 수소 생산
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고, 유럽은 주요 생산지인 남부로부터 소비지인 북부 지역으로 수소를 이동할 
파이프라인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 미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5000만 톤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한 바 있음 최
근 100페이지가 넘는 청정수소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수소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에 최대 
1000억 달러(약 130조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지역에 최대 70억 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제공하
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바이든 정부가 청정수소를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료는 물임. 수소는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수전
해 방식으로 생산되는데, 이를 위해 하나의 허브에만 수백만 갤런의 물이 필요함

- 에너지 컨설팅 기업 라이스터드 에너지(Rystad Energy)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가 선정
한 수소 허브의 최종 후보에 오른 33개의 프로젝트 중 9개가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자리 잡고있음. 
물 부족 지역에는 남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캔자스, 뉴멕시코, 텍사스 등이 포함됨 

- 해당 지역들은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서 용수를 만드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지어 부족한 물을 수
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가뭄으로 용수 수급이 어려운 텍사스주 남부의 코퍼스 크리스티라
는 항구도시도 수소 허브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지을 예정임 

- 해수 담수화는 수소 허브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적
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해수 담수화는 생물 다양성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함. 미국 텍사스 A&M 코퍼스 크리스티 대학의 
폴 몬타냐 석좌교수는 “담수화로 인해 발생한 염수가 코퍼스 크리스티만으로 흘러들면, 새우와 대서
양꼬마민어와 같은 해산물 어종을 죽여서 어업에 연간 600만 달러(약 78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
다”고 경고했음

-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이 문제로 인해 에너지 및 건설,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도 있음.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포세이돈 플랜트인데, 건설에
만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이 들었으며, 취수관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염수 피해로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데 2억7500만 달러(약 3574억원)의 추가 비용
이 더 필요했음

(임팩트온, 2023.07.06) 송준호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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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도 청정수소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EU는 수소가 2050년까지 에너지 
믹스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2년에 수소 및 가스 시장 탈탄소화 패키지와 같은 기본법
을 마련하고 높은 목표치를 세우고 있음. EU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0년까
지 역내 수소 생산량을 1000만 톤, 수입량을 1000만 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음

- 유럽은 청정수소의 주요 생산지가 남부이고 수요지는 북부인 특징이 있기에, 남부에서 생산한 수소
를 북부로 운송할 수소 네트워크가 주요 과제로 제시됨 

- 이에 따라 2022년 말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200만 톤의 수소를 옮길 수 있는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하
기로 합의를 진행했고 독일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음. 또 노르웨이에서 독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
해 앞선 프로젝트와 비슷한 규모의 파이프라인이 곧 건설될 예정임

- 문제는 이런 대규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서류상 합의는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투자와 착공이 시
작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업계 관계자들은 EU이사회와 의회가 협상 중인 수소 및 가스 시장 탈탄소화 
패키지가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
고 있음 

- 유럽연합은 수소 생산,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관련된 법률만 최소 10개에 달하는 것
으로 확인됨

 


